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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방지역유적지 발굴조사 개황

(韓國의 北方地域遺跡地 發掘調査 槪況)

-특히 국토분단이후기의 북한, 중국동부지역, 및 

시베리아 일부지역에 

(特히 國土分斷以後期의 北韓, 中國東部地域, 및 

시베리아 一部地域에 관(關)하여-

 梁 泰 鎭

<北韓學會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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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토분단이후 우리는 북방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유적에 대한 답사는 물론 학문

적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약성이 얼마나 완화 내지 지연될지 예측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단민족의 통합을 위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민족 

공유의 문화유산인 역사적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 유적의 공동발굴 내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

서의 민족사 연구에 진척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8․15 광복이후 북한지역 내에서의 유물․유적 발굴상황과 인

접지역인 만주 및 시베리아 일대의 접경 부근 발굴상황을 개괄해 봄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고를 작성해 본 것이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한 주요 참고문헌들로는 중국측 발간물인 <고고통신(考古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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訊)> <문물참고자료>, 일본의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동북アジア 고고학 연구(東

北 アジア 考古學 硏究)> 그리고 북한측 자료인 <문물참고자료(文物參考資料)> <력사

과학>을 비롯한 여타 유물유적발굴조사보고서 등이다.

본고의 기술체계는 북한지역의 발굴상황을 1945년 국토분단이후에서 70년대 이전까지 

비교적 북한측이 유물유적 발굴에 치중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타지역은 각각 시

대별로 관련사항들을 간략하게 기술하 다. 

시기구분은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나누었고 연대

상으로는 주로 삼국시대 이전으로 한정하 다.

2.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 발굴상황

1945년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1966년에서 1968년

에 걸쳐 발굴한 평양인근의 상원군 검은 모루(상원군(祥原郡) 흑우리(黑隅里)) 유적지가 

있다.

이 유적은 대체로 60만년에서 40만년전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다. 이 유적지는 상원군 

남쪽 3km 쯤에 있는 석회암 언덕바위 비탈진 동굴안으로, 동굴의 길이는 약 30m가량으

로 이 동굴속에서 여러종류의 짐승뼈와 석기류등이 발견되었다.

석기류로는 주먹도끼 모양의 석기, 사다리꼴 형의 석기, 끝이 뾰죽한 것들로 석재(石材)

는 규석(硅石) 석회암(石灰巖)이다.

이들 석기는 모양이 구석기시대 전기의 것을 연상시키는 것들로 대체로 40만년 전부터 

15만년전까지의 유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것이다.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은 복숭아 모양의 도끼로 등쪽은 자연 그대로이거나 혹은 손에 

쥐기좋게 다듬고, 날쪽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로 양쪽면을 타제한 것이다.

등쪽을 손에 쥐고 날로 땅을 파거나 다른 물건을 자르거나 찍는데 사용한 주먹도끼는 

당시로서는 만능적인 도구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석기 다.

검은모루에서 발견된 석기는 그 생김새가 주먹도끼와 비슷할 뿐이지 주먹도끼처럼 양쪽

면을 손질한 것은 아니고 돌의 원래 형태로 사용한 것들이다. 이 석기들은 주먹도끼를 

사용하던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쓰던 것으로 석기의 양옆 날 부분과 뾰족한 끝부

분에 사용할 때에 무디고 떨어져 나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주먹도끼를 사용

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석기가 있는데 이 도구는 구석기시대 전기에 어떤 물건을 찍

거나 자르는데 쓰인 찍개를 연상케 되는데 손잡이 부분이 등쪽은 돌자체 그대로이고 날

도 한쪽면만 손질한 것으로 이 사다리꼴형 석기는 찍개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끝이 뾰족한 석기는 생긴 모양은 뭉실한데 날 부분과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땅을 뚫거

나 물건을 자르거나 찍는데 사용하던 도구로 보인다. 이러한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얼핏보아서는 자연석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밖에 29종에 달하는 각종 짐승뼈의 화석들은 물소, 원숭이, 코끼리, 들쥐, 멧돼지, 승

냥이, 곰, 말, 큰뿔사슴 등의 뼈들이다.

이들 뼈들은 대체로 60만년전에서 40만년전의 것으로 보인다.

상원군 상원읍의 검은모루유적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용곡리에서도 검은모루유적지의 

유물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인골화석 수점과 이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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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점의 석기와 수천점에 달하는 동물뼈의 화석들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함경북도(咸鏡北道) 웅기군(雄基郡) 굴포리(屈

浦里)에서 발굴된 굴포유적과 평양시 력포구역(力浦區域) 대현동유적, 평안남도(平安南

道) 덕천군(德川郡) 승리산(勝利山)유적, 평양시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동

굴유적등이 발견되었다.

굴포에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거처한 것으로 보이는 막자리와 이들이 쓰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막자리에는 석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돌모루와 석기제작과정에 깨진 돌조각

들이 발견되었다.

석기들의 대부분은 차돌로 만들어졌다. 석장리유적의 구석기시대 중기문화층에서는 모

루돌과 돌망치 석기조각들이 나왔는데 이 석기들은 굴포유적 유물과 비슷한 것들이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견된 인골은 앞머리뼈, 웃머리뼈, 옆머리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는

데 7∼8살 되는 아이의 것이었다. 평남 덕천군 승리산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 사람

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두 개의 치아가 나왔다. 하나는 오른쪽 아

래턱의 첫째 어금니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웃턱의 둘째 어금니의 것이다.

평양시 승호구역(勝湖區域) 화천동(貨泉洞) 유적에서 발견된 것은 불무지 자리 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은 함경북도 웅기군(雄基郡)(현 ; 선봉군(先峰郡)) 

굴포리에서 나온 굴포유적 제2기층유적과 부포리(鮒逋里)유적 그리고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유적의 위문화층으로 4만년 내지 3만년 전 것이다.

3. 중석기시대

중석기시대라 함은 대략 1만 4천년전 이후부터 기원전 5천년대 까지를 포괄하는 기간으

로 이 시기의 유물의 특징은 소형 타제석의 세석기류(細石器類)가 사용되었다.

석기의 석재는 부싯돌과 같은 석질로 매우 단단한 돌로 크기는 1㎝∼2㎝ 정도의 것으로 

삼각형, 사다리꼴, 반달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것들이다.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

진 함경북도 웅기군(선봉군) 부포리유적에서 나온 일부 유물과 은성군(檼城郡) 지경동

유적에서 나온 타제석기들을 들 수 있다.

지경동유적에서의 발굴물은 부싯돌을 주축으로 한 검정유리돌이다. 생김새는 동 납작

하거나 좁고 길죽한 격지의 것들과 비슷하다.

이 시기의 유적들은 중국황하 지류인 낙하(落河) 하류의 사원지방과 광서성의 일부지역

에서도 나왔다. 

사원유적은 섬서성의 남쪽 조읍현과 대련현 사이에 있는 사원지방에서 발견되었다. 무

려 15개처에서 발견된 사원유적의 세석기들은 그 크기가 8㎝∼9㎝ 정도 되는 중형석기

가 많은데 대부분 정 하게 가공한 뾰족한 석기들이다. 광서성일대의 중석기시대 유적

은 퇴적층에서 발견되었는데 각종 동물의 화석들과 함께 자갈돌로 만든 직경 10㎝ 정도

의 망치, 개와 사슴뿔로 만든 골각기 등이다.

4.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유물 유적은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제2기층, 부

포리의 덕산유적,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아래문화층,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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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제1지구문화층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덕산유적은 

기원전 5000년 내지 4000년대 전반기에 속하며 궁산유적아래문화층과 지탑리유적 제1

기층, 서포항유적 제2기층은 기원전 4000년대 후반기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포항유적 제 1 기층에서는 이 시대의 집자리가 나타났는데 집자리는 동서 길이 약 

12m 남북 길이 6m로 모가 두드러지게 나지 않은 장방형의 움집자리이다. 집자리의 바

닥은 진흙과 강 자갈을 섞어 다진 후 불을 놓아 구웠고 기둥은 집자리 바닥에 구멍을 

뚫고 세운 것이 아니라 집자리 바닥위에 그대로 세웠더. 집자리에서는 5개의 화독자리

가 발견되었다.

서포항 유적 제1기층 덧 쌓인 층에서는 돌과 뼈로 만든 여러종류의 도구들이 출토되었

는데, 석기로는 괭이, 활촉, 그물추, 칼, 개, 망치, 숫돌이 나왔고 뼈로 만든 것으로는 

창끌, 작살, 칼, 삿바늘, 찔개살, 송곳 등이 나왔다. 특기할 것은 돌괭이가 3점이 나왔는

데 모두 돌을 거칠게 깨뜨려 만든 것으로 날부분에 갈라진 흠과 힌 흔적이 뚜렷이 남

아 있다는 점이다. 

유적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함께 장식물들도 나왔다. 이 모두가 짐승뼈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구멍을 뚫어 달아맬 수 있게 하 다.

유적에서는 질그릇들도 나왔는데 이들 종류, 생김새, 무늬장식 등의 갖춤새가 단조롭게 

되어있다.

그릇들은 바탕 흙에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일부는 모래와 조개껍질 가루를 섞었다. 

질그릇의 겉면은 굽기 전에 잘 다스리지 않아서 거칠고 색깔은 검은 갈색을 띄고 있다. 

겉면에는 4∼6가닥의 점살빛으로 눌러서 새김무늬를 냈다. 즉 여러개의 살이 있는 무늬

돋치개로 눌러 낸 점선들로써 무늬를 이루었는데 그릇의 웃부분에 많고 밑부분에는 거

의 무늬를 새기지 않았으며 그릇의 밑부분은 납작하다.

이상의 질그릇들을 만든 솜씨는 매우 서툴지만 처음으로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

들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형태는 어느 정도 세련되어 있고 무늬가 단조롭

기는 하지만 규칙성을 띠고 있다.

서포항유적 제1기층에 나타난 유적은 당시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릇을 만들기 시작

하 고 질그릇을 만드는 일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서포항 유적과 관련된 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사냥술에도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어업, 수렵도 하면서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온 것

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발견된 집자리와 새김무늬그릇들은 그들의 이러한 정착생활을 

반 한 것이다. 

이 시기의 집자리 유적들을 보면 보통 땅바닥을 50∼100㎝씩 파고 지은 움집이었다.

집자리들의 평면구조는 대체로 둥근 것과 네모난 것들인데 집자리 가운데는 강돌을 둘러 

놓은 화독이 하나씩 있고 화독 곁에는 집그릇을 거꾸로 묻어 저장움을 만든 것이 있다.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5∼10m 정도로 펴고 다진 다음,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

다. 집자리에서는 기둥을 세웠던 구멍자리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집의 바깥 모양은 원추형에 가까운 고깔지붕으로서 지붕과 벽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집자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신석기시대 초기의 유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한 

것들이었다. 즉,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술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유적에서 나온 발굴물로는 괭이, 뚜지개, 갈돌, 활촉, 창끝, 찔개살, 그물추, 칼날,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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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돌, 송곳, 삿바늘, 닦음돌, 무늬돋치개 등이다.

서포항유적 제2기층에서는 크고 작은 돌괭이가 10점이나 나왔고 사슴뿔로 만든 뿔괭이

는 13점이나 나왔다.

같은 시기의 궁산문화 제1기층에 속하는 유적들에서도 동종의 뿔괭이 및 뚜지개가 나왔다. 

지탑리, 궁산유적에서는 갈돌판과 갈돌대가 여러점 발견됨으로서 농업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돌로 만든 활촉들은 그 모양에 따라 대체로 버들잎모양 활촉과 밑변이 오am라든 나래

가 있는 두 종류의 활촉이 보인다.

뿔을 갈아 만든 활촉, 물고기 잡이용 작살, 찔개살, 그물추, 홀리개, 도끼류 등도 발견되

었다. 질그릇의 바탕흙에는 모래를 주로 섞었고 간혹 석면이나 활석 조개껍질가루, 운모

가루를 섞은 것들이 나온다. 질그릇의 생김새도 다양해져서 밑굽이 납작한 것과 뾰족한 

것이 있으며 종류에 있어서도 독, 항아리, 단지, 바리, 보시기, 잔 등이 있고 질그릇의 

겉면은 새김무늬로 장식을 하 는데 그 새김수법에 따라 여러줄의 점선띠나 사선 그리

고 전나무잎 모양의 무늬를 눌러서 낸 무늬, 그리고 그어서 낸 무늬와 배합한 것등이 

있다.

궁산유적 제1기층에서는 가락바퀴로 뽑은 가는 실을 바늘에 꿰어 놓은 것이 나왔으며 

바늘귀에 달린 실은 야생삼을 가지고 뽑은 베실로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식물재배를 

통해 그 특성을 알게 됨으로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비하여 보다 광활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서쪽의 요하유역, 동쪽의 연해주지방까지 펼쳐져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북한

지역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궁산유적, 지탑리유적,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1기문

화층, 평안북도 변국 세죽리유적 집자리, 황해도 은천군 학월리유적, 함경북도 회령군 

검은개봉유적, 서포항유적 제3기층, 중국의 요동지방 사포자촌 이장자촌, 남옥천 유적들

과 연해주지방의 유적들이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평면구조에서 네모 또는 장방형으

로서 보다 규모가 짜여져 있음을 알 수있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보

이던 원형의 집자리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움집이기는 하나 움의 깊이가 훨씬 얕아졌고 평면구조의 집자리들은 대체로 지

붕이 양면 경사를 이루고 벽체와 지붕이 점차로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집자

리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진 것이었고 집안에는 화독자리들이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시설을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저장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유

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물들로는 도끼, 자귀, 끌, 대패 등을 들 수 있는데 자

귀, 끌, 대패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유물들은 대

체로 마제식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괭이 이외에 보습, 낫 등이 농업용 도구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습은 지탑리

유적에서 나왔는데 점판암을 다듬어서 길이 30㎝∼40㎝가 되게 만들었으며 큰 것은 길

이가 65.5㎝에 넓이 24㎝나 된다.

낫은 지탑리와 궁산유적지 두 곳에서 다 같이 나왔는데 지탑리의 것은 돌로 만든 것이

고 궁산유적의 것은 돼지이빨로 만든 것이다. 궁산유적에서 나온 뼈로 된 낫은 자루에 

비끌어 매기 위하여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보인다. 이 시기에 질그릇의 종류면에서는 

별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형태와 무늬등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몸체가 둥그

스름한 단지와 그릇 몸체에 자그마한 고리손잡이가 붙은 그릇이 보이며 질그릇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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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도 활석과 감탕흙에 보드라운 모래를 섞고 있다.

무늬장식면에서도 점선물결무늬, 타래무늬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늬형태가 나

타나고 있다. 점선물결무늬는 궁산유적 제2기, 제3기 유적층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전에 나타나고 있던 점선무늬를 물결모양으로 가일층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곧은 선으로 된 띠무늬를 그릇 입주둥이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로돌린 

다음, 그 사이 사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채워 넣어 장식한 그릇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타래무늬는 서포항유적 제3기층 유물 가운데 처음 나타난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가장 발전한 때의 유물로는 금탄리유적 제2기층, 황해도 해주시 

용당포유적 제4기층, 제5기층,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 청등말래, 용연리 쌍학리유적, 정

주군 당산유적, 철산군 도봉리유적, 의주군 미송리유적, 중강군 토성리 장성리유적과 중

국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유적 제1기층을 비롯한 장산열도의 유적, 만주지방의 조원망

해둔유적, 연해주의 라드까야유적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두드러진 변화의 발전이 보이는데 평면윤곽이 방형 또는 장방형

으로 단일화되어 가며 규모는 짜여져 있다.

집자리들의 깊이도 훨씬 얕아지고 바닥에는 진흙을 깔았는데 불로 구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변화는 이 시기의 전기나 중기에는 없던 현상들이다.

금탄리유적 제2기문화층과 청동말래유적지 등에서는 도끼날이 삐뚤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청동기시대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중국 쌍타자유적 제1기층에서는 가

로 자름면이 방형에 가까운 것과 장방형의 네모형 도끼들이 출토되었는데 제작술의 성

숙도를 보여 주고 있다. 자귀들도 범의구석유적 제1기층, 서포항 유적 제4기층에서 나온 

것처럼 날이 조개모양으로 휘었으며 날의 한 면은 밋밋하게 갈고, 다른 면은 경사지게 

갈아 짝날을 이루게 한 독특한 생김새의 것이 나왔다.

이 시기의 범의구석유적에서는 곰배괭이(정자형(丁字形))가 23점이나 나왔는데 이는 돌

보습이 없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무로 된 후치가 쓰여졌기 때문이다. 곰배괭이는 

종래의 돌괭이에서 자루와 날이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괭이에 비해 보다 쓸모

있는 도구이다. 반달칼(반월도(半月刀))도 제작되었는데 이는 곡식을 자르는 도구로 쓰

여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곡식수확량이 많아졌음을 시사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반달칼은 이 시기에 마제 및 구멍을 뚫는 석기가공기술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중국의 쌍타자유적 제1기층에서는 곤봉 대가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생김새에 따라 

달도끼, 또는 별도끼라 부르는데 달도끼는 납작하고 둥근 돌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밖의 가장자리에 날을 세운 석기로서 가운데 뚫린 구멍에 자루를 꽂아 쓰게 되어 있다.

후기 신석기시대유적들 가운데는 질그릇의 종류와 생김새 무늬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장용기, 화식용 그릇, 식기류 등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같은 저장용 그릇인 항

아리 단지도 독에 가까운 크기의 것으로부터 자그마한 단지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의 

유형들이 나타난다.

질그릇의 밑창 변화도 심해 그릇의 굽이 명확해지고 밑창이 들린 이른바 똬리굽이 많아

지고 있다. 똬리굽그릇으로는 청등말래유적에서 나온 항아리와 그릇, 그리고 농포리유적

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 접시들을 들 수 있다. 질그릇의 겉면 장식무늬가 다양해지면

서 이 시기에 번개무늬가 새롭게 나타난다. 번개무늬란 둘 또는 세 개의 줄 띠와 평행

선상에 점이나 사선을 채운 띠를 돌려감아 여러 모양의 사각형 무늬도안을 한 것을 말

한다. 사각형의 두 선의 내각이 90°인 방형(方形)의 번개무늬도 있으나 대부분은 능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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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번개무늬이다.

신석기시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로 괭이가 보습으로 바뀌고, 가축을 길 으며 바

다와 강가에서는 어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시기는 모계씨족제도가 형성되어 여성들

이 사회적으로 존중,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입증하는 유물이 서포항유적과 농포

리유적에서 나온 여성조각상이다.

중국에서의 신석기문화는 황하중류와 하류지구의 창가유역으로 이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것은 황하중류와 하류지역에서 발전한 앙소문화(仰韶文化)와 이를 계승 발전시킨 용산

문화(龍山文化) 다. 앙소문화기(仰韶文化期)는 일명 채도문화(彩陶文化)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신석기시대로 이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황하유역인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 일대와 감숙성 일부, 만주지역 일부이다.

이 일대는 황하와 그 지류기슭인 넓다란 황토지대이다. 이 황토층 밑에 묻혀 있는 유적

의 범위는 10만㎡가 보통이고 제일 큰 것은 92만㎡에 달하는 것도 있다. 문화층도 매우 

깊어 4m∼5m 가량 된다.

주된 유적은 집자리로 집자리의 평면윤곽은 둥근 것과 네모난 것의 두 종류이다. 이들

은 모두 움집으로 바닥을 깊이 파고 진흙매질을 했으며 벽은 흙으로 쌓은 다음 진흙으

로 매질하 다. 집안에는 화독자리가 있고 원추형으로 간략한 초막들이다. 집자리 주변

에는 질그릇을 굽던 가마터와 곡식을 저장하던 저장구덩이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돌도끼, 대패날, 돌보습, 반달칼, 돌칼, 활촉 등의 사냥 도구

와 뼈로 만든 활촉, 낚시, 바늘, 송곳, 가락추 등이다. 이 일대 유물의 특징은 질그릇으

로 구운 온도가 섭씨 1000도 내외로 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유물은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한 지대와 안가라강 유역

이다. 이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은 대부분 타제석기로 마제석기는 매우 드물다. 마제석기

라고 하여도 반마제석기이다. 타제석기 제품들은 대부분이 부싯돌로 만들었는데 활촉, 

개, 칼날, 창끝이며 골기(骨器)로는 창, 괭이, 낚시, 바늘 등이 발견되었다. 질그릇은 

밑이 둥근 괭이 모양의 것이 많은데 그다지 크지는 않다. 무늬는 그릇의 주둥이 부분에

만 손톱무늬로 드문드문 장식한 것으로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는 차돌, 깨돌가루를 섞어

서 만들었다.

안가라강 유역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무덤이 강기슭에 많이 있었다. 집자리들의 평면구

조는 둥 고, 원추형의 집들로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웠고 여름에는 나무껍질을 덮었다. 

이 시기 주민들은 짐승을 쫓아, 또는 계절을 따라, 자주 이동함으로써 집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 다.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매장 방법은 여러장의 판석으로 덮 고 사용했던 물건

도 함께 묻어 주었다. 따라서 남자의 무덤에서는 무기와 돌도끼가 주로 발견되었고 여

자의 무덤에서는 바늘과 바늘통들이 발견되었으며 때로 일부여자의 무덤에서도 활과 화

살이 나오기도 하 다.

이밖에 원시적 신앙물로는 돌로 물고기를 조각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각은 도

식적이기는 하나 묘사가 분명하다. 이는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신앙행위로 보

여진다. 특징적인 것은 녹색연옥을 이용하여 석기를 만들었는데 이 돌은 안가라 지방이 

원산지이다. 연옥은 석질(石質)이 매우 단단하여 석기로서 매우 오랫동안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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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동기시대

이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오늘날의 요동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신석기시대 

문화를 게승한 청동기시대문화를 향유하 는데 주변의 여타 국가와는 달리 독자적이며 

독특한 문화를 이룩하 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평안북도 용천군 쌍하리유적, 정주군 

대산리 당산유적, 중국 요동반도 북쪽의 심양시 철서구 조공가유적, 요동반도 남쪽의 쌍

타자 제2기유적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안지방의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유적의 제6기층, 회령군 오동유적의 제1기층도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 마지막 시기의 것들이 혼용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유

물 가운데는 도끼, 끌, 대패를 비롯하여 곰배괭이, 반달칼, 활촉, 창끝, 곤봉대가리 같은 

도구와 무기류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이 시기 유물의 하나인 질그릇무늬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널리 보급되었던 새김무늬가 보이는데 그 실례가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당상

유적 발굴품과 용천군 쌍학리 유적의 질그릇들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분포지역은 평안

남도 대동강유역의 평양지방을 비롯한 서북지대,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우리나

라 동해안 연안과 두만강유역 그리고 중국의 요하유역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발굴지로서는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의 것으로 보이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제3기층, 변군 세죽리 제2기층, 용천군 신암리 제2기 및 제3기층, 강계시 

공귀리, 중강군 토성리, 시중군 심귀리 유적, 무산군 범의구석 유적 제2기층, 중국의 쌍

타자유적 제3기층 등이다.

이들 유적들의 대부분은 집자리들과 고인돌을 비롯한 무덤들로 이곳에서 청동기제품들

이 다량 출토되었다.

먼저 사동구역 금탄리유적에서 나온 것으로 청동끌, 요동반도 남쪽 대대산유적에서 나온 

청동송곳, 용천군 신암리유적과 만주 길림 동산두움 무덤에서 나온 청동손칼이 있다. 

이밖에도 황해도 사리원시 상매동과 은천군 약사동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청동활촉이 나

왔다.

청동제 장식품으로는 방울, 가락지, 달아매는 장식품, 팔지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

식품의 출토지는 황해도 봉산군 신흥동유적, 용천군 신암리유적, 동산두움무덤, 나진시 

초도유적지 등이다.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거푸집도 나왔는데 요동반도 남

쪽 상마석유적지에서 나온 낚시거푸집은 하나의 실례이다. 이처럼 청동제 유물들과 거

푸집들이 거의 모든 유적들에서 나오는 것은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선

조들이 살던 모든 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전반적으로 보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사냥도구와 구별되는 무기의 제작을 들 수있다. 무기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종래의 활촉보다 훨씬 크고 그 무게가 2∼3배나 되는 것을 비롯해 뿌리나

래활촉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먼거리의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물에 치명상을 줄 수 있

는 것들이다. 농기류로 돌괭이, 뼈괭이들과 함께 굳은 나무로 만든 보습이나 후치 같은 

것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평안북도 철산군 주의리 이탄(泥炭)층유적에서 나온 기원전 8∼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

는 나무보습이 달린 후치가 보인다. 쌍타자유적 가운데는 기원전 3천년대 말기로 추정

되는 이 유적의 제1기층에서 반달칼이 5개, 기원전 2천년대 전반기로 보이는 제2기층에 

18개, 기원전 2천년대 말기 것으로 보이는 제3기층에서 66개가 나왔다.

이같은 쌍타자유적의 반달칼 출토량은 이 시기에 곡식수확량의 증산비율을 나타낸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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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조, 기장, 수수, 콩 등 5곡이 재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같은 실례는 평양

시 삼성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에서 나온 5곡유물들로 알 수 있다.

입석리유적, 오동유적, 범의구석유적 등지에서는 기원전 1천년대 전반기 유적들 가운데 

나온 소뼈들을 통해 볼 때, 기원전 2천년기 말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소를 길 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 시기 유적들에서 나무보습이나 후치가 나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소

를 농경용 가축으로 사육했음을 알 수 있다.

신흥동유적에서는 석전(石錢)이 발굴되었는데 이 석전은 석기제작원료로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물교환수단(物物交換手段)으로도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나진시 초도유적에서는 청동방울이,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는 뼈피리가 나왔

다. 이 청동방울과 뼈피리는 이 시기의 음악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무산 범의구석

유적의 돼지, 조소품과 사람조각품, 서포항유적의 인형조각품 연길 소 자무덤에서 나온 

인형조각품들은 이 시기 조각술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고인돌과 석곽분묘인데 고인돌은 북부 산간지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 지역에 산재해 있다. 그 수효는 보통 5∼6기 또는 10여기를 단위로 100여기 또는 

200여기 씩 무리로 모여 있다.

이 시기에 부부를 합장하는 매장 풍습이 나타나는데 그 실례로 연길의 소 자무덤, 함경

북도 회령군 검은개봉움무덤, 길림 동산두움무덤, 침촌형고인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평안북도 변군 송강리(일명 세죽리), 박천

군 단산리, 북창군 대평리, 의주군 미송리, 용천군 신암리, 그리고 요동반도 남단의 윤가

촌등지이다. 이들 집자리의 형적은 기원전 1천년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세죽리유적의 청

동기시대 문화층으로 이 유적지의 제2기층과 제3기층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2, 3기층의 

집자리들은 장방형으로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형식에서는 일

정한 차이가 있다. 

2기층의 집자리에는 화독자리가 하나이고 집자리의 움 깊이가 더 깊지만 3기층의 집자

리에는 화독자리가 둘이다. 이 두 집자리에서 나온 질그릇들은 모두 갈색그릇이기는 하

나 2기층의 것은 미송리형 질그릇이 주류를 이루고 3기층은 묵방리형 질그릇이 기본으

로 되어 있다. 이밖에 윤가촌유적의 집자리나, 기타 유적의 집자리들은 대체로 반움집 

또는 거의 지상가옥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서로 비슷하다.

무덤유적으로는 돌무지무덤과 고인돌 돌상자무덤이 기본이고 움무덤이 일부 보인다. 돌

무지무덤은 막돌을 가지고 만든 돌무덤인데 주로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상무덤, 누상무덤, 동가구 와룡천무덤이다. 강상무덤은 바닷가 언

덕위에 있는데 동서 약 28m, 남북 약 20m가 되는 큰 무덤이다. 누상무덤은 강상무덤보

다 더 커서 동서 34m, 남북 24. 2m나 된다. 두 무덤은 다같이 여러개의 무덤구덩이들로 

이루어진 집체무덤이다.

강상무덤은 중앙의 제일 높은 곳에서 판석으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3구의 시신을 묻

었으며 이 무덤을 중심으로 주위에 22개의 무덤구덩이를 만들고 한 구덩이에 2∼3명, 

많은 데는 18명까지 묻어 모두 144구의 인골이 매장되었던 곳이다.

누상무덤은 파손이 심해 잘 알 수 없으나 주인공의 무덤은 판석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

며 나머지 시신들의 것은 한 구덩이에 여러명씩 매장되어 있다. 돌무지무덤과 함께 이 

시기에는 움무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윤가촌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여러개의 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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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이 나타났는데 비교적 훼손이 적은 무덤은 남북의 길이 1. 6m 동서너비 0. 3m∼0. 

7m 정도이다.

고인돌로서 대표적인 것은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무리를 들 수 있다. 묵방리의 

고인돌은 침촌형고인돌이 주축이 되고 있다. 무덤속에서는 질그릇을 비롯한 여러 유물

들이 나왔다.

돌상자무덤으로 대표되는 것은 무순시 대화방 무덤을 들 수있다. 여기에는 질그릇과 버

선코모양의 청동도끼등이 출토되었다.

이 시대의 유물들을 대분해 보면 무기류와 마구의 수레부속, 장식류로 나눌 수있다. 무

기류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비파형단검이다. 비파형단검에는 전형적 비파형단검과 변

형의 비파형단검이 있다. 그리고 비파형의 창, 버선코 모양의 도끼, 청동 및 돌로 만든 

활촉 방패 등이 있다.

무기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유물은 수레부속품과 마구류이다. 여기에는 청동으로 만

든 반원형의 수레부속, 일산꼭지, 말자갈, 청동방울 등이 있다. 장식물로는 단추, 거울, 

투각제품, 동물장식품들이 출토되었다.

중국에서의 청동기유물은 집자리, 궁전건물터, 분묘 속의 출토물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하남성 정주 이리두락달묘의 궁전터와 촌락지, 산서성 하현의 동하빙의 성곽지 등이다.

하남성 안양현 소둔 은허유적지에서는 궁궐터, 저장구덩이, 각종 공구, 무기류들이 나왔

는데 특기할 것은 복골과 갑골문자의 출토이다. 이 시기의 무덤들은 움무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순장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안양 무관촌에서 발견된 움무덤에는 남북길이 14m, 동서길이 12m, 깊이 7. 2m인 묘실

과 남, 북에 각각 길이 15m, 폭 5m∼6m되는 연도가 있다.

묘실중심부에는 길이 6. 3m, 폭 5. 2m, 높이 2. 5m되는 목판이 있는데 이것이 묘 주인

공의 것이다.

순장된 인골의 수효는 79명이며, 수레와 말(마(馬)), 청동제 그릇 및 장식품들도 출토되

었다. 이밖에 도시유적으로는 서안부근의 호경유적, 낙양부근의 하남성유적이 있다. 시

베리아지역의 청동기유물은 미누신스크부근의 아파나씨예보산에서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기원전 2000년대 전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강가에서 생활하 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무덤들로 이 무덤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우고 

돌로 테두리를 돌려 쌓은 것과 봉토 없이 돌로 테두리만 쌓은 것이 있다.

이들 묘에서 나온 대표적인 청동제품으로는 칼이다. 예니쎄이강으로부터 우랄지방사이

의 광활한 지역에는 집자리와 묘자리가 널려져 있는데 출토품으로는 단검, 낫, 도끼, 칼, 

망치 등으로 이 가운데는 돌호미, 돌칼도 섞여 나왔다.

예니쎄이강 상류 미누신스크시 부근의 가라스끄강 기슭에서 청동야금기술의 발전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광산(銅鑛山)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깊이가 20m되는 굴로 굴속에는 

불에 몹시 탄 돌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채굴한 청동으로 칼목이 구부러진 청동제칼, 귀

고리, 가락지 등 여자용 장식품도 출토되었다.

6. 철기시대

북한지역에서의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지로는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제5기층과 제6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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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군 오동유적지, 온성군 동관리 수남유적 위문화층 간도지역의 연길현 신안려 및 신

화려유적과 소달구돌곽무덤을 들 수 있다.

무산군 범의구석유적은 오늘날의 무산철광산 서쪽 5km되는 성천수가 충적층에 있다. 

이곳에는 강기슭의 계곡을 따라 넓은 벌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는 신석기, 청동기, 철

기시대의 문화층이 고루 보이는데 철기시대의 것은 제 5, 6기층의 것이다.

5기층에서는 모두 15개의 집자리들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5개의 집자리에서 철기가 

나왔다. 집자리들은 주춧돌을 놓은 다음 기둥을 네줄로 세우고 지은 지상건물자리이다. 

철기류는 쇠도끼와 대패, 쇠칼 등이었고 이밖에 쇠조각들과 쇠가 녹은 찌꺼기가 나왔다. 

쇠도끼는 자루쪽으로 속이 빈 주머니 도끼이며 대패날은 한쪽이 뾰족한 나뭇잎 모양의 

것이었다.

제6기층의 철기는 제5기층의 철기에 비하여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도 많다. 범의구석 17

호집자리에서는 도끼 5개, 자귀 1개, 낫 1개, 반달칼 1개, 낚시 4개등과 기타 6개의 쇠조

각이 나왔다. 이들 유적은 대체로 기원전 4∼3세기의 것으로서 철기생산이 일정한 수준

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철기는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 지난날 청동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숯불로 쇠를 녹여서 질 좋은 쇠를 만들어 냈다.

이밖에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의 제6호집자리도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발생을 시사하

는 유적의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두 자루의 쇠도끼와 쇠붙이들이 나왔는데 쇠도끼는 주

조한 것으로 주머니 모양의 형태이다.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제5기층보다 약간 빠른 시기의 철기시대 유적으로 길림시 인근 소

달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곳의 20여기의 무덤을 발굴한 가운데 청동단추에 쇠를 녹여 

붙인 것과 여타 쇠붙이류가 보이는데 이는 범의구석 제5기층유적 보다 빠른 시기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철기문화시대의 유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석관묘로 요동반도 여순시 여순구 윤가촌 남하 

12호무덤과, 황해도 신계군 정봉리의 것으로 이 무덤들은 장방형의 무덤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관과 부장품을 넣은 다음, 관과 무덤벽 사이에 판돌을 세우고 판 위에도 판돌

을 덮어 돌곽을 만들었다. 돌곽 위에는 돌과 흙을 덮었다. 이같은 석곽묘는 그 후 황해

도 서흥군 천곡리 무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곽 위에 메꾸었던 돌무지가 없어진 형식

으로 변화하 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퇴화하여 황해도 봉산군 송산리 솔메골의 돌 돌림

무덤형식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기시대의 집자리들은 지상가옥으로 변모되었는데 유적지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데 

평안북도 변군 세죽리에서 다섯 채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자리바닥은 진흙

을 편 다음 다졌다. 기둥은 주춧돌 없이 세웠다. 집자리들은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보통 

30㎡ 미만이며 극히 작은 것은 10㎡ 미만의 것도 보인다.

이 시기의 구들시설과 화독자리 등이 요녕성 무순시 연화보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기원

전 3∼2세기에 해당하는 토성유적 4곳이 발견되었는데 이 토성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의 어을동토성, 황해도 은률군 운성리의 은성리토성, 황해도 신

천군 청산리의 청산리토성, 함경남도 금야군 용강리의 소라리토성 등으로 지형적으로 

평야지대의 약간 둔덕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둘레는 400∼500m 정도의 장방형이다. 

이들 성터부근에서는 검, 창끝과 활촉, 비수, 좁은놋단검이 발견되었다.

좁은 놋단검은 이전의 비파형단검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날이 좁아졌고 질이 좋아져

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와 병행하여 좁은 놋창끝도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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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업 및 생활용구로 쇠도끼, 쇠자귀, 쇠낫, 쇠삽, 쇠호미, 쇠괭이, 쇠칼 등도 나왔다.

수레용 부속품으로는 수레명에대, 수레굴대끝, 마구리, 일산살꼭지, 을자형기 말자갈 등

이 보 으며 장식품으로는 놋거울이 나왔다. 이 거울의 특징은 무늬의 섬세성과 꼭지가 

2개 또는 그 이상이다. 이 시기의 합금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 가해졌는데 예

컨대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견된 놋단검의 합금비율은 동(銅)이 73.14%, 석(錫)이 

19.77%, 연(鉛)이 6.39%이고 황해도 봉산군 솔메골 놋단검은 동 40.55%, 석 18.3%, 연 

7.5%, 아연 24.5%이다. 이러한 배합비율은 검이나 도끼의 경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수치로 알려지고 있어 당시의 합금술 수준을 가늠케 한다.

잔줄무늬거울은 단검이나 도끼와는 달리 합금비율을 하고 있는데 황해도 봉산군 솔매골

에서 나온 이 거울은 동 42.91%, 석 26.7%, 연 5.56%, 아얀 7.36%이며 함경북도 나진

읍 초도에서 나온 것은 동 53.93%, 석 22.3%, 연 5.11%, 아연 13.7%의 배합비율을 보

여 주고 있다.

중국에서의 철기시대 유물의 발견은 강소성 육합에서 춘추시대 후기에 속하는 오나라의 

묘 가운데서 한 점의 철기가 발견되었는데 녹이 심하게 나고 산화가 심해 유물의 모양

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이밖에 장사와 연하지방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열하의 흥륭현

에서는 철제품과 함께 철기를 만드는데 쓴 거푸집이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지역에서는 미누신스크 부근의 예니세이강 상류에 있는 따가르섬에서 나온 것

으로는 검과 활촉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검과 활촉은 모두 청동제품인데 간혹 철제날에 

청동제 자루가 달려 있거나 청동제날에 철제자루가 달려있다. 이 지역의 철기시대는 타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청동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동과 주석의 

원료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7. 유적발굴조사년표

1) 북한지역 주요 발굴․유적 조사년표

발굴년도 발굴 유적명 유적소재지
유적지 

시대구분
출판물명

1949 라진 초도 원시 유적 함경북도 라진군 초도 청동기시대 라진 초도 원시 유적 발굴보

고, (유적 발굴 보고 제1집)

1949 안악 제 1, 2호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고 구 려 안악 제1호 및 제2호분 발굴 

보고(유적 발굴보고 제4집)

1949 안악 제 3호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류설리

고 구 려 안악 제3호분 발굴 보고(유적 

발굴 보고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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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요동성 무덤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고 구 려 평안남도 순천군 룡봉리 도룡

상동 조사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1집

1953-57 원산시 중평리 강원도 원산시 중평리 청동기시대 원산시 중평리 유적, (문화유

산) 1958년 6호

1954-55 회령 오동 원시 유적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 청동기시대 회령 오동원시 유적 발굴 보

고, (유적 발굴 보고 제7집)

1954 황주군 순천리 유적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청동기시대고 

구 려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상동 

유적 조사 정리 보고, (고고

학 자료집) 제2집  

1954 운성리 토광 무덤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고조선시기

고구려시기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토광

묘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

집) 제1집

1954 온산 남옥리 무덤 평안남도 온산군 

남옥리

고 구 려 평안남도 온산군 남옥리 고분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4 대청리 1호 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고 구 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1호

분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

집) 제1집

1954 평양 역전 주칸 무덤 평양시 외성 구역 

역전동

 고 구 려 평양 역전 2실분 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1집

1955 금탄리 원시 유적 평양시 승호 구역 

금탄리

신석기 말

청동기시대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10집)

1955 공귀리 원시 유적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 청동기시대 강계시 공귀리 원시 유적 발

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6

집)

1955 원암리 원시 유적 평양시 강남군 원암리 청동기시대 강남 원암리 유적 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년 1호

1955 자강도 내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강군, 

시중군, 강계시

청동기시대 자강도 내 원시 유적 및 옛날 

돈이 발견된 유적, (문화유산) 

1958년 5호

1955 전천읍 명도전 유적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고조선시기 자강도 전천 출토 명도전에 

대하여,(문화유산) 1957년 1호

1955 천주리 토광 무덤 황해북도 황주군 

전주리

고조선시기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 한밭

골 토광묘 조사 보고, (고고

학 자료집) 제2집

1955 대안리 제1호 무덤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고 구 려 평안남도 룡강군 대안리 제1

호묘 발굴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2집

1955 선봉리 1호 무덩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

리

고 구 려 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 1호

묘 발굴 정리 보고,(고고학  

자료) 제2집

1956 천진 농포리 원시 유

적

함경북도 천진시 농포

리

신석기시대 청진 농포리 유적 발굴,      

(문화유산) 1957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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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상매리 들상자 무덤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

청동기시대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 석

상묘 조사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2집

1956 갈현리 토광 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고조선시기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하석

동 토광묘 유적 조사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2집

1956 화성리 쌍곽 무덤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고 구 려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쌍곽

분 정리 보고, (고고학 자료

집) 제1집

1956 가장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중산군 

가장리 

고 구 려 중산군 가장리 벽화 고분 정

리 간략 보고, (문화유산) 

1959년 2호

1956 공민왕 현릉 개성시 개풍군 고   려 고려 공민왕 현릉, 9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7 지탑리 원시 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지탑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8집)

1957  두만강 유역과 동해

안 일대 원시 유적

함경북도 안군 

청진시 

회령군,유선군, 종성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두만강 유역과 동해안 일대의 

유적조사, (문화 유산) 1957년 

6호

1957 태성리 무덤떼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고 구 려

태성리 고분군 발굴 보고, 

(유적발굴 보고 제5집) 

1957 박천군 덕성리 

벽돌무덤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고 구 려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문

화유산) 1954년 5호

1957 태성리 유적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고 구 려

태성리 저수지에서 발견된 유

물․유적 (문화유산) 1958년 

2, 3호

1957 태천군 용산리 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용산리

고 구 려 용오리 산성

1957 안변군 용성리 

신라무덤

강원도 안변군 용성리 신   라 안변 용성리 고분 발굴 보고, 

(문화유산) 1958년 4호

1958 시중군 심귀리 원시 

유적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청동기시대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 (문화 

유산) 1961년 2호

1958 어지돈 지구 원시 

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 황주군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1958년 어지돈 지구 관개공사 

구역 유적 정리, (문화 유산) 

1959년 12호

1958 석천산 동록 고인돌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청동기시대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동록

의 고인돌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읍

 청동기시대 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 (고

고민속) 1964년 3호

1958 송산 돌돌림 무덤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고조선시기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뫼

골 돌돌림무덤, (고고학 자료

집) 제3집

358



- 15 -

1958 신창군 하세동리 

고조선 유적

함경남도 신창군 

하세동리

고조선시기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 (고고 

민속) 1963년 1호

1958 평안북도 내 유적 평안북도 용천군 

쌍학리

고조선시기 평북 지방에서 발견된 원시유

적, (문화유산) 1958년 4호

1958 약수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고 구 려 약수리 벽화 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 태성리 고구려 무덤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고 구 려 강서군 태서리저수지 내부지

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8-61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

평양시 대성구역 고 구 려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 발굴 보고) 

제9집 

1958 홍천군 구읍리 신라 

무덤

강원도 통천군 구읍리 신   라 통천군 구읍리 이은골 신라무

덤에 대하여, (문화 유산) 

1962년 4호

1959 미송리 동굴 유적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신석기시대

고조선시기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9 석교리 원시 유적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 자

료집) 제3집

1959 복사리 원시 유적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원시 

집자리, (고고학 자료집) 제3

집

1959 미림 쉴바우 원시 

유적

평양시 자동 구역 

미림리

청동기시대 미림 쉴바위 원시 유적 정리 

보고, (문화유산) 1960년 3호

1959 무산 범의구석 원시 

유적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무산읍 범의 구석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문화유산) 

1960년 1호

1959 황해남도 북부지방 

원시 유적

황해남도 온천군, 

송화군, 은률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황해남도 북부지방 유적 답사 

보고, (문화유산) 1961년 6호

1959 심촌리 긴동 고인돌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황해북도 황주군 심촌리 긴동 

고인돌,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평안북도 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벽동군, 

용천군

청동기시대 평안북도 벽동군 송련리와 통

천군 왕산 원시 유적 답사 보

고, (문화유산) 1962년 1호

1959 연산군 공포리 

무덤떼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청동기시대

고 구 려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무덤

떼 발굴 간략 보고, (문화유

산) 1962년 1호

1959 부덕리 토광 무덤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

리

고조선시기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59   만경대 토광 무덤 평양시 만경대 구역 

만경대리

고조선시기 만경대 토광 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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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복사리 토광 무덤과 

독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고조선시기

복사리 망암동 토광 무덤 독

부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59
자성군 일대

고구려 무덤
자강도 자성군 고구려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

리, 소암리 고구려 고분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3집

1960 복사리 벽화 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고 구 려 황해남도 안악군 복사리 벽화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우진리 벽화 무덤 평양시 중화군 무진리 고 구 려 전동명왕릉 부근벽화 무덤, 9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불일사지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고   려 불일사지, (고고학 자료집) 제

3집

1960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 웅진군 온동리

고   려 황해남도 고려 자기 가마터 

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63 굴포리 조개무지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서포항조개 발굴 중간 보고, 

(문화유산) 1961년 3호

1960 해주시 용당리 무지 황해남도 해주시 

용당리

신석기말 

청동기시대초

해주시 용당리 조사 보고(고

고학 자료집), 1963년 1호

1960-61 토성리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 구 려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 

유적 발굴 중간 보고, (문화

유산) 1961년 5호

1960 장정리 원시 및 고대 

유적

자강도 중간군 장정리 고 구 려 중강군 장정리 유적 조사 보

고, (문화유산) 1961년 6호

1960 묵방리 고인돌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청동기시대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

돌 발굴 중간 보고,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0 김책군 덕인리 

고인돌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

청동기시대 함경북도 김책군 덕인리(고인

돌) 정리 보고, (문화유산) 

1961년 3호

1960 팔청리 벽화 무덤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

고 구 려 대동군 팔청리 벽화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1961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박천군, 

녕변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평북도 박천군, 녕변군이 유

적조사 보고, (문화유산) 1962

년 5호

1961 와산동 팽이그릇 

유적

평양시 서성 구역 

와산동

청동기시대 평양시 서성 구역 와산동 팽

이 그릇 유적 조사 보고, (문

화유산) 1961년 6호

1961 용산리 토광 무덤  평양시 만경대 구역

        용산리

고조선시기 용산리 고분 정리 보고, (문

화유산) 1962년 4호

1961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상자 무덤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 고   려 철원군 내문리 고려 돌상자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년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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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화대군 장덕리 원시 

유적

함경북도 화대군 

장덕리 

구석기시대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맘모

스) 유골 발견, (문화유산) 

1962년 2호

1962 세죽리 원시 및 고대 

유적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 

(고고 민속) 1964년 2호

1962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일

대 유적 조사 보고, (문화유

산) 1962년 1호

1962 입석리 원시 유적 평양시 승호 구역 

입석리

청동기시대 평양시 승호구역 입석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 (문화

유산) 1962년 4호

1962 평안북도내 원시 

유적

평안북도 선천군, 

정주군

청동기시대 선천군 원봉리 및 정주군 석

산리 원시 유적 답사 보고, 

(고고민속) 1964년 1호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도에 있는 벽화 무덤

번 호
무   덤 이   름

소  재  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8․15이전 사용 명칭

  1   남경리 1호 무덤   남경리 1호 무덤   평양시 승호구역 삼경리

2 평양 역전 벽화 무덤 평양 역전 분 평양시 화성구역 련화동

3 고산리 1호 무덤 고산리 1호 분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4 고산리 9호 무덤 고산리 9호 분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5 호남리 사진 무덤 호남리 사진총 평양시 대성구역 호남리

6 개마 무덤 개마총 평양시 대성구역 로산리

7 내리 1호 무덤 내리 1호분 평양시 대성구역 로산리

8 진파리 1호 진파리 1호분 평안남도 중화군 무진리

9 진파리 4호 진파리 4호분 평안남도 중화군 무진리

10 가장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중산군 가장리

11 요동성 무덤 요동성 총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12 천왕지신 무덤 천왕 지신총 평안남도 은산군 북산리

13 강서 큰 무덤 강서대묘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14 강서 중 무덤 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15 약수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16 대보산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강서군 대보산리

17 태성리 1호 태성리 1호 묘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18 태성리 2호 무덤 태성리 2호 묘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19 연꽃 무덤 연화총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20 쌍기둥 무덤 쌍 총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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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룡강 큰 무덤   룡강대묘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22 대안리 1호 대안리 1호분 평안남도 온천군 대안리

23 수렵 무덤 수렵총 평안남도 온천군 화오리

24 별 무덤 성 총 평안남도 온천군 신당리

25 감신 무덤 감신총 평안남도 온천군 신당리

26 마 리 벽화 무덤 (명칭무) 평안남도 온천군 마 리

27 안악 1호 무덤 안악 1호분 황해남도 대추리

28 안악 2호 무덤 안악 2호분 황해남도 대추리

29 안악 3호 무덤 안악 3호분 황해남도 복사리

30 복사리 벽화 무덤 (명칭무) 황해남도 복사리

중국 즙안현에 있는 고구려 벽화 무덤

번 호
무   덤 이   름

소  재  지
현   재 과   거

  1   씨름 무덤   각저총   중국 즙안현 여산 남록 

2 무용 무덤 무용총 중국 즙안현 여산 남록 

3 삼련화 무덤 산련화총 중국 즙안현 여산 남록 

4 3실 무덤 3실총 중국 즙안현 여산 남록 

5 통구 사신 무덤 통구 사신총 중국 즙안현 여산 남록 

6 둥근 무늬 무덤 환문총 중국 즙안현 아양 어두

7 모두루 무덤 모두루 총 중국 즙안현 아양 어두

8 구갑 무덤 구갑총 중국 즙안현 산성사

9 미인 무덤 미인총 중국 즙안현 산성사

10 통구 미편호 무덤 통구 미편 호분 중국 즙안현 산성사

11 통구 제17호 무덤 통구 제17호분 중국 즙안현 대왕촌

12 통구 제18호 무덤 통구 제18호분 중국 즙안현 대왕촌

13 통구 제20호 무덤 통구 제20호분 중국 즙안현 대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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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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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는말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사료의 빈곤과 고고학분야의 취

약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제약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

토가 분단된 상황하에서도 남북한 양측은 우리나라 고대사분야의 공백을 메꾸는데 상당

한 비중을 둘 수 있는 유적유물들을 발굴하 다. 물론 이들 발굴물들은 전문가들의 활

발한 토의와 학문적 차원에서의 공감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한성을 수반하고는 있지

만 적어도 지난날 일본인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한민족사의 과소평가 내지 왜곡된 

역사적 기술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한반

도에는 선사시대 초기부터 인류의 생활터전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물 유

적이 발굴되어 지난날 한반도에 구석기시대가 없어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대륙북쪽과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이주되어온 문화라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중

석기시대는 기상조건 악화로 폭우가 자심한 가운데다 주민의 이동이 빈번했던 관계로 

유적지나 유물의 유실이 매우 심했음에도 남한지역에서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의 구석기시대 중기의 문화층과 북한지역에서의 함경북도 웅기군 부포리 유적과 온성군

내 지경동유적지에서 당시의 유물들을 발견하 다.

기원전 5천년 내지 4천년 전반기에 속하는 신석기시대의 유물로는 굴포리 서포항유적 

제1기층과 제2기층의 부포리 덕산유적, 평남의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 아래문화층, 황

해도 봉산군 지탑리유적 제1지구 문화층 등지에서 농경문화의 정착과 가축사육, 수렵 

및 어업용구, 질그릇 제작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 신석기시대의 질그릇 새

김무늬에 대해 일본학자들은 시베리아지역 산물의 아류라고 하면서 한반도권내의 독자

적 문화발전상을 부인해 왔으며 일부 구라파 계통의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문화이동

론을 강변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시베리아지역의 빗살무늬 그릇은 이

미 농경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진일보한 우리나라의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제작년

대도 훨씬 후기의 것이며 또한 이들의 질그릇은 유목과 수렵을 기본으로 한 생성물인 

것이다.

청동기 및 철기시대에 관해서도 일본 관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청동 및 금속문화가 그들

의 문화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강변하면서 우리나라 고대사의 기원을 깎아 내리

고자 급급하 다. 그러나 일본 금속문화의 초기단계인 기원전 3∼2년경(年傾)부터 시작

된 야요이 문화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처럼 광복이후 국토분단 상황하에서도 구석기초기 시대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

까지 관련유적의 발굴실적은 괄목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굴실적이 우리민족의 고대사복원과 아울러 이 분야의 남북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은 물론 나아가서 국토통일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

는 간절한 바람 속에 본고를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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